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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연구원 ’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시리즈4 : 

대전시민의 눈물’ 발간

 ❍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1월 22일(목), “국민의힘 지방정부 
평가 시리즈 4편 : 대전시민의 눈물”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발간했다.

  - 민주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, 20일 부산, 21일 인천에 이어 22일 대전, 23일 울산 등 
해당 지역의 평가 보고서를 매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, 다음 주 26일부터 도 지역 
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. 

  -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“‘정책브리핑 특별호 4편, 대전시민의 눈물’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
정책과 행정을 평가”했으며, “전임 시정 성과 지우기, 일방 행정과 불통의 모습, 실언과 
정책의 문제 등을 정리했다”고 설명했다.

  - 이어 “이번 정책브리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시민이 이장우 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
선거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발간했다”라고 설명했다.

 ❍ 이번 정책브리핑은 이장우 대전 시정의 10가지 문제를 세 가지 주제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.
  - 첫째, 전임 시정의 업적 지우기다. 활발하게 이용되던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취임 직후 

폐지하고 호평받던 브랜드 슬로건 대전이쥬(Daejeon is U)를 지우는 등 전임시정의 
우수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축소, 폐지한 사례를 다루었다.

  - 둘째, 비민주적 정책 추진과 언론관이다. 주민참여예산제 축소, 시민사회 지원 폐지, 
소통 없는 언론관과 12.3 계엄시 ‘나도 피해자’라는 발언 등 비민주적인 모습을 다루었다.

  - 셋째, 정책 실패이다. 사업성이 부족한 보문산 개발 관련 논란, 도시철도 3·4·5호선 졸속 
추진, 2호선 트램 착공 관련 문제, 산업단지 현실성 등 정책 관련 문제를 다루었다.

 ❍ 민주연구원 신영민 연구위원은 “이장우 시정의 주요 문제는 주민,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
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, 밀어붙이는 일처리 방식과 
비민주적인 리더쉽”이라고 지적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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